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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성능행도병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고궁박물관에, 1

건씩 보관되어 있으며 낱폭으로는 삼성미술관 리움소장의 환어행렬도 동국대, < >,

학교박물관소장의 봉수당진찬도 일본 교토대학소장의 낙남헌방방도 봉수< >, < >, <

당진찬도 득중어사도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 일본 도쿄예술대학>, < >, < >, < >,

소장의 득중어사도 가 있다< > .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봉수당친찬도 는 년대 한 재일교포가 동국대박물< > 1970

관에 기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비록 단폭이지만 작품성 만을 두고 판단할 때. ,

에는 어떤 폭병풍이나 다른 낱폭 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또한 장황8 .

은 일본식 표구인데 위의 동그라미가 현재 리움소장 환어행렬도와 비단의 문양이,

나 표구방식이 동일하며 크기도 대동소이한데 이 점 역시 주목된다 필법에서는, .

이 두 점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록화 한 점을 그리는데 대체로, ,

명의 화원이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이 두 점은 같은3-4 ,

폭 병풍에서 갈라져 나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8 .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 는 현재 작품의 상태도 양호하고 질적< >

수준이 뛰어나다 화면구성이나 설채와 원근법 사용방식 등에 있어 세기말. 18 -19

세기 초의 궁중기록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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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총 출토 호우 고구려 년 제작 높이 호우 밑바닥 명문. . 415 . 19.4cm



1) 년 발굴 시에는 호우총과 은령총이 봉분 기저가 겹쳐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을 이루고 있었을1946 瓢形墳

것으로 추정하였다 호우총은 은령총의 남분으로 인식되어 올 정도로 서로 붙어 있었으나 두 고분은 기저.

부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좁고 당시의 적석봉토분 봉분이, 正圓形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단일원

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축조년대에 대한 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호우총은 세기 후반기에 속하는 황. 5

남대총 금관총 세기말 세기 초의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보다 늦게 보고 있다 김용성 호우총의 구, , 5 ~6 , , . ,〈

조복원과 피장자 검토 와 및 의 표 참조, 24, 2006, p.450 p.461 1 .先史 古代〉《 》

2) 의 도 참조, , 2012-12, p.49 26 .洛陽市文物考古硏究院 洛陽孟津朱倉北魏墓 文物〈 〉《 》



3) 국립박물관 과, , 1946, p.35.壺杅塚 銀鈴塚《 》
4) 이주헌 이용현 유혜선 출토유물 토기와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호우총 은령총 발굴, - , -壺杅塚 銀鈴塚〈 〉《․ ․ ․

주년기념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참조60 , , 2006, p.65 .》

광개토대왕명 청동호우 년 호우총 출토, 415 ,①

국립중앙박물관 호우총 은령총* , , 1946, p.《 》

에서 발췌

은합 서봉총 출토 년 단조, , 451 ,②

명문< >

뚜껑안쪽: 延壽元年太歲在辛三「

月中 太王敎造合杅用三斤六兩」

器底部: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

太王敎造合杅用 三斤」

청동십자뉴합 은령총 출토,③



5) 이주헌 이용현 유혜선 앞 글, , pp.65-67.․ ․

6) 이 유물을 다기로 보, 5 , 6 , 7 , 1972-11, pp.23~41;南京市博物館 南京象山 號 號 號墓淸理簡報 文物〈 〉《 》

는 시각도 있다. , , , 2002, p.28.胡小軍 茶具 浙江大學出版社《 》

7) , , , 2006, pp.282~286.謝明良 六朝陶瓷論集 臺灣大學出版中心《 》

8) 집안현박물관, , 1984-1 ·吉林省考古硏究室 集安高句麗考古的收穫 文物 吉林省考古硏究室 集安縣博物「 」《 》

, , 1984-1, pp.38~46 ; · ,館 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獲 文物 耿鐵華 林至德 集安高句麗陶器的初步硏〈 〉《 》 〈

, 1984-1, pp.55~63.究 文物〉《 》

9) 이난영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2000, pp.79-81, pp.186~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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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에는 사리기로 알려졌었으나 최근 공양기로 재해석 되었다, . , , ,上原 和 玉虫厨子 吉川弘文館《 》

1991,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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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

도 원래 상태1. ,廣開土大王銘 靑銅壺杅 도 청동호우 현재 상태 복원 후2. , ( )

도 청동호자의 구연 뚜껑의 연화문3. ,

호우총 출토

도4. 趙怡墓 의 연화문 북위,墓志蓋

도 바닥명문5. (乙卯年國 罡上廣開」 」#

)土地好太 王壺杅十」 」

도 광개토왕비의6.

“國罡上廣開土境好

서체”太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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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뚜껑7. Top View 도 와 뚜껑의 접합용 리베팅 흔적8. 球形鈕

도 구형뉴 구형 화형 화판9. ( +10 ) 도 화판 접합 상태10.

도 제작기법 흰색 주입구와 공기배출구 적색 형 선 흔적11. ( : , : )鑄型「◦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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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도12. ,長生大壽 銘 銀盒 後「 」

출,漢 江蘇省 徐州市 土山 漢墓

토 직경, 5.7cm, 9.8cm,高 南京

博物院

도13. ,靑磁鐵斑蓋碗 越窯

초기 호, , 7産 東晋 南京 象山

묘 출토 남경박물원,

도14. ,靑褐釉蓋碗 東晋

347 ,年 江西省 南昌縣 小蘭

출토 남창현, 8.2cm,鄕 高

박물관

고구려【 】

도 화판 화형15. ( :11 ),銅蓋碗

집안현 내 출토 고,一中院

집안현박물관13.7cm,

도 집안현16. 蓋碗 麻線墓區

호 출토 고구려M940 ,

도 청동합 칠성산17. ,

호묘 출토 고구려96 ,

신라【 】

도 금동합 천마총 출토 고18. , , 10.2cm 도 은합 천마총 출토 고19. , , , 16cm鍛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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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동합 미추왕릉 지구 계림로20. ( ),吊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고, , 15.5cm,

직경 저경18cm, 12.1cm

도 법륭사 옥충주자의 정면 하단21. ,供養器

사리공양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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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삼화령 석조 미륵여래의 발견당시1

모습 황수영 전집 한국의 불상에서 전재( 1 )『 』

그림 년대삼화령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이안후2 1930

모습 다시보는경주와박물관 에서전재( (1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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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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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전경3

그림 본존불 정면4 그림 본존불 배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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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협시 보살상6 그림 좌협시 보살상7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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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삼화령미륵여래삼존상1.

의 본존불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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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도 우협시보살입상의 상체3.

부분

도 좌협시보살입상의 상체2.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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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석조보살입상4. , 北周

년566 , 東京 書道博物館

도 석조미륵보살삼존의상 북주 년 감숙성박물관5.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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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서< ( ) >

내 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정예고품 보물 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 ( )□

목 적 적합한 문화재명칭 부여:□

요 청 품:□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 )慶州 南山 三花領 石造彌勒如來三尊像

요청부분 한글 명칭 및 한자 명칭:□

요청내용□

부분 변경 검토 요청 내용 내 용

명칭

원 안( )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

수정 요청 안( )

안 경주 남산 장창골 출토1 )

석조미륵삼존불좌상

안 경주 남산 장창골 출토2 )

석조삼존불상

삼화령이라는 지명은 장창골을 삼화령으로1. " "

추정한 것이므로 차적 해석이 되는 명칭임 따, 2 .

라서 출토지인 장창골곡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 )

절

미륵이라는 존명은 해당 불상의 도상적 특징2. " "

자세에 기초하여 사용되어 온 것이나 현재 존( ) ,

명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고려 필요

제작자 는 사실과 다르므로 삭제 또는3. ‘ : ’生義

‘발견자: 生義로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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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화 관청리 금동여래삼존상 전면1 도 강화 관청리 금동여래삼존상 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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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3 ,

년 중수 세기1362 (13 )

도 금동탄생불입상4 ,

강화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5 ,

세기 중엽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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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동삼존불감의 본존6 ,

고려전기 간송미술관,

도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7 ,

고려전기

도 유점사 불 중8 53

금동여래입상 고려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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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본존불상 세부1. 도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2.

래좌상 고려후기 세기, 13

도 국립중앙박물관 삼존불상3.

덕(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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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면< 2 >
삼보 육대 의 미경( ) ( ) ( )三寶 六代 徽經… … …
국주대왕 이하 생략( ) ( )國主大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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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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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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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 74(1985).陸友 墨史 卷下 高麗條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 ｣

高麗貢墨 猛州爲上 順州次之 往時潘谷嘗取高麗墨 再杆入膠 遂爲絶等 其墨 有曰平虜城進貢者 有曰順州貢墨 或曰猛…

.州貢墨

12) 의, . : , 2003. pp.28-30.朴文烈 古印刷出版文化 理解 淸州 泰一文化社｢ ｣

13) , . 50 . . ‘ ’ .徐居正 著 四佳詩集 第 卷 詩類 謝忠淸金監司礪石送福泉妙墨條｢ ｣

.福泉烏玉品多奇 十笏分來喜可知 珍重文房堪作寶 摩挲病腕興臨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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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25. ‘ ’ .蘇軾 蘇東坡詩集 卷 孫莘老寄墨條｢ ｣

.近者唐夫子 遠致烏玉玦

15) , . 149. < >. ‘ ’ .春秋館 編 世宗實錄 卷第 地理志 忠淸道丹陽條｢ ｣

< >.丹陽郡本高句麗赤山縣 新羅因之爲柰堤郡領縣 高麗改爲丹山縣 土産山芥松茸辛甘草墨 最良號爲丹山烏玉…

16) , . 50 . . ‘ ’ .徐居正 著 四佳詩集 第 卷 詩類 謝忠淸金監司礪石送福泉妙墨條｢ ｣

.福泉烏玉品多奇 十笏分來喜可知 珍重文房堪作寶 摩挲病腕興臨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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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오옥명 먹

단산오옥명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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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 료 명 수량 물질·구조 시대
소 장 경

위

크기

세 가( × , )㎝
사진

1-1

김정희 서신

둘째아우에게(

답함)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7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5

1-2

김정희 서신

다시 교관에(

게)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7~

1830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6

1-3

김정희 서신

둘째 아우에(

게 답함)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6

1-4

김정희 서신

첫째 아우에(

게 답함)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7~

1830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5

1-5

김정희 서신

남책에게 전(

함)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

1-6
김정희 서신

교관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4.5

1-7

김정희 서신

남책에게 전(

함)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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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정희 서신

남책에게 전(

함)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6

1-9
김정희 서신

교관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7~

1830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5

1-1

0

김정희 서신

두 아우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5

1-1

1

김정희 서신

남책에게 전(

함)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

1-1

2

김정희 서신

두 아우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27~

1830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6

1-1

3

김정희 서신

교관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30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22

2-1
김정희 서신

권돈인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5×77

2-2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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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5×37.5

2-4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39

2-5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93.5

2-6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
점1

지본묵서,

두루마리

( )橫卷

1855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75.5

3-1

김정희 서신

교상의 우선(

에게)

점1

지본묵서,

족자

( )簇子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8×54

3-2

김정희 서신

중추부사 우(

선에게)

점1

지본묵서,

족자

( )簇子

1852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5×77

3-3
김정희 서신

우선에게( )
점1

지본묵서,

족자

( )簇子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3×42

3-4

김정희 서신

우선에게 추(

신)

점1

지본묵서,

족자

( )簇子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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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 [ ] : [ ], [17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 ｣

’ .契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喩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閤下之尊…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紀其大槪奉呈 성종(1473, 4)成化九 年九月初二日啓.

18) , . 5(1474) 27(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年 正月 癸丑 日條｢ ｣

·遣禮曹佐郞南悌于薺浦釜山浦 饋失火倭人 賜米有差 因諭之曰 殿下聞汝等遭火災 特命臣存恤 又語之曰 汝等欲居內地 當

給田以安之 汝欲仍居浦所 或欲還本島 任汝爲之 且汝等比比失火 備火器械 不可不嚴 區畫廬舍 勿令延燒 萬戶營廳 與爾

·居聯接 慮有延燒 欲築墻限之 以防火也 仍命悌與其浦僉使本縣守令 同審營廳墻基 簽發水軍築之 嚴設門關 又命悌 因賑

饋 以數倭戶丁口 又審倭人侵占公私田之形以啓.

19) , . 7(1501) 22(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年 正月 辛未 日條｢ ｣

· ·兵曹判書李季仝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 海｢

東諸國紀 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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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국교를 맺고 서로 예방하며 풍습이 다른 나라를 어루만지고 접촉하는 데 있

어서는 반드시 그 정세를 알아야 그 예를 다할 수 있고 그 예를 다 해야 그 마음

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신 신숙주 에게 명하여 해동 여러 나라에 대한 조빙( )申叔舟

으로 왕래한 연고와 관곡 을 주어 예접 한 규례를 찬술하라 하( ) , ( ) ( )朝聘 館穀 禮接

시기에 신은 명을 받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옛 문헌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참고하여 그 지세를 그려서 대략 세계 의 본말과 풍토의 숭상하( )世係

는 바를 서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응접하던 절차까지 덧붙여서 편집하여 책을 만들,

어 올렸다 신 숙주는 오래 예관의 관직을 맡았었고 또 일찍이 바다를 건너 그 땅.

을 답사해 보니 여러 섬이 별처럼 분포되어 풍속이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책을, .

만드는 데 있어 끝내 그 요령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그 줄거리만

이라도 알게 되면 거의 그 정세를 더듬고 그 예를 짐작해서 환심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삼가 보건대 동해의 가운데 자리잡은 나라가 하나만이 아니나 그중 일본이 가장,

오래되고 또 크다 그 지역이 흑룡강 북쪽에서 비롯하여 우리 제주 남쪽. ( )黑龍江

에까지 이르고 유구 와 더불어 서로 맞대어 그 지형이 매우 길다 처음에는, ( ) .琉球

곳곳마다 집단으로 모여 각기 나라를 세웠었는데 주 평왕 년에 시, ( ) ( ) 48周 平王

조 적야 가 군사를 일으켜 모조리 쓸어버리고 비로소 주군 을 설치하( ) ( )狄野 州郡

여 대신들에게 맡겨 각각 나눠서 다스리게 하고 중국의 봉건제도와 같이하여 그,

다지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습성이 강하고 사나워 칼 쓰기에 능하고 배 타.

기에 익숙하며 우리와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처지이기에 잘,

어루만져 주면 예로써 조빙 하고 잘못하면 번번이 강탈을 자행하였다 전조( ) .朝聘

의 말엽에 국정이 문란하여 어루만짐을 잘못하니 드디어 변방에서 난리를( )前朝

일으켜 연해 수천 리의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 우리 태조께서 분연히 일어서서 지,

리산 동정 인월 토동 에서 수십 차례를 싸우고서야 왜적이 감( ) ( ) ( )東亭 引月 兎洞

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였다.

우리가 개국한 이래로 여러 성군이 서로 계승하여 정사가 밝아져 나라 안을 잘

다스려 융성하게 되자 외적이 곧 순종하여 변방 백성이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세.

조께서 중흥하시어 여러 대를 태평하게 지난 나머지 안일이 독약보다 폐해가 더

심하다는 것을 염려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며 인재를 발탁하,

여 여러 정사를 함께 행하고 폐해진 것을 진흥시키고 기강을 바로 세우며 밤중, ,

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새벽밥을 먹어가면서 정신을 가다듬어 일을 생각해서

어진 다스림이 이미 흡족하고 교화가 멀리 퍼지니 만리 밖에서도 험준한 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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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닥다리를 바다는 배를 이용하여 멀다고 오지 않는 자가 없었다, .

신은 일찍이 들으니 이적 을 대우하는 방도는 외부를 단속하는 데 있지 아( )夷狄

니하고 내부를 닦는 데 있으며 변방의 방어에 있지 아니하고 조정에 있으며 무, ,

력에 있지 아니하고 기강에 있다 하였는데 그 말을 여기서 증험하였다 익 이, . ( )益

순 임금을 경계하기를 걱정이 없는 것을 경계하시어 법도를 잃지 마시고( ) , “舜

안일에 빠지지 마시고 풍악에 음탕하지 마시고 어진 이에게 맡겼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간사한 자를 제거하는 데 의심을 갖지 마시며 백성의 찬양을 구하기 위해,

서 도리를 어기지 마시고 내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 백성을 거슬리지 마소서 게으.

름이 없고 황당함이 없으면 사방의 오랑캐가 와서 조회를 드리오리라 하였다.” .

순 임금 같은 성인으로 임금을 삼고도 익의 경계가 이와 같은 것은 대개 국가가

걱정이 없는 때를 당하면 법도가 해이하기 쉽고 안락이 방종으로 흐르기 쉬우니,

수신하는 방도가 혹시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조정에서 행하고 천하에 펴지

며 사방의 오랑캐에게 미루어 나가는 데 있어 어디인들 그 이치를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몸을 닦고서 사람을 다스리고 안을 닦고서 바깥을 다스리며 또. ,

한 반드시 마음에 게으름도 없고 일에 황당함도 없는 연후에야 융성한 다스림의

교화가 멀리 사이 에 미치게 될 것이니 익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 ) ,四夷

겠는가 혹시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생각하며 군사를 궁지에 몰아 넣고 무.

기를 한없이 사용하여 바깥 오랑캐를 억제하려 하면 천하가 퇴폐하여 마침내 한

무제 와 같이 되고 말 것이며 또 혹시 자기의 부강만을 믿고 사치를 극도( ) ,漢武帝

로 하여 오랑캐에게 뽐내려 하면 제 몸도 또한 유지를 못하여 마침내 수양제(隋

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煬帝

더구나 기강이 서지 아니하여 장수는 교만하고 군사는 나약한데 강한 되놈과 함

부로 부딪치면 제 몸이 죽게 되어 마침내 석진 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모( ) .石晉

두 근본을 버리고 지엽을 따르며 안을 비우고 바깥을 치중했기 때문이니 안이 다,

스려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바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걱정 없는 때를 경계하여, .

게으름이 없고 황당함이 없어야 된다는 의리가 있지 아니한데 비록 정례를 참작,

해서 오랑캐의 마음을 거둬들이고 싶지만 될 일이겠는가 한 나라 광무. ( ) ( )漢 光武

가 옥문 을 닫고 서역의 볼모를 사절한 것도 역시 안을 먼저하고 바깥을 뒤( )玉門

로 하자는 뜻이다 그러므로 명성이 중국에서 넘쳐 흘러 먼 오랑캐의 지방에까지.

미쳤으며 일월이 비치고 서리촵이슬이 내리는 곳이라면 누구나 존숭하고 친애하,

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야말로 하늘을 짝하는 지극한 공이요 제왕의 거룩한 일,

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쪽에서 오면 어루만져서 선물을 넉넉히 주며 대우를 후히 하

는데도 그들이 보통으로 여기고 진위를 마구 속이며 곳곳에서 머물러 시일만을,

지체하여 변명을 갖가지로 부리고 있으니 그놈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조금이라, ,

도 그 뜻을 거슬리면 문득 화를 낸다 그래도 땅이 멀고 바다가 가로막혀서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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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파악하고 그 정세를 살필 수가 없으니 대우는 선왕의 옛 규례에 의거하여,

진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세가 각기 경중이 있어서 또한 후박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따위 세쇄한 절목쯤은 담당관들이 할 일이다 성상께서 옛사람. .

의 경계한 내용을 생각하시고 역대의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 먼저 몸을 닦아서 조

정에 미치고 사방에 미쳐서 바깥 지역까지 미치게 하시니 하늘을 짝할 만한 극치

의 공을 이룩하실 것이 의심이 없는데 하물며 세쇄한 절목에 있어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성화 년 신묘 늦 겨울에 신숙주는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쓰다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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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 ], [17 ]. ‘<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日本國紀 琉球國紀 朝｢ ｣

> ’ .聘應接紀 等條

21) , . . [ ] : [ ], [17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 ｣

’ .契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喩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閤下之尊…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槪奉呈 성종(1473, 4)成化九 年九月初二日啓.

22) , . 5(1474) 27(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年 正月 癸丑 日條｢ ｣

·遣禮曹佐郞南悌于薺浦釜山浦 饋失火倭人 賜米有差 因諭之曰 殿下聞汝等遭火災 特命臣存恤 又語之曰 汝等欲居內地 當

給田以安之 汝欲仍居浦所 或欲還本島 任汝爲之 且汝等比比失火 備火器械 不可不嚴 區畫廬舍 勿令延燒 萬戶營廳 與爾

·居聯接 慮有延燒 欲築墻限之 以防火也 仍命悌與其浦僉使本縣守令 同審營廳墻基 簽發水軍築之 嚴設門關 又命悌 因賑

饋 以數倭戶丁口 又審倭人侵占公私田之形以啓.

23) , . 7(1501) 22(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年 正月 辛未 日條｢ ｣

· ·兵曹判書李季仝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 海｢

東諸國紀 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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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7(1501) 22(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年 正月 辛未 日條｢ ｣

· ·兵曹判書李季仝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 海｢

東諸國紀 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

25) , . . [ ] : [ ], [17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卷末條｢ ｣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喩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閤下之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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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紀其大槪奉呈 성종(1473, 4)成化九 年九月初二日啓.

26) , . . [ ] : [ ], [17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卷末條｢ ｣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喩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閤下之尊…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槪奉呈 성종(1473, 4)成化九 年九月初二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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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 [ ] : [ ], [17 ]. ‘<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日本國紀 琉球國紀 朝｢ ｣

> ’ .聘應接紀 等條

28) , . . [ ] : [ ], [17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 ｣

’ .契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喩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閤下之尊…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槪奉呈 성종(1473, 4)成化九 年九月初二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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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5(1474) 27(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年 正月 癸丑 日條｢ ｣

·遣禮曹佐郞南悌于薺浦釜山浦 饋失火倭人 賜米有差 因諭之曰 殿下聞汝等遭火災 特命臣存恤 又語之曰 汝等欲居內地 當

給田以安之 汝欲仍居浦所 或欲還本島 任汝爲之 且汝等比比失火 備火器械 不可不嚴 區畫廬舍 勿令延燒 萬戶營廳 與爾

·居聯接 慮有延燒 欲築墻限之 以防火也 仍命悌與其浦僉使本縣守令 同審營廳墻基 簽發水軍築之 嚴設門關 又命悌 因賑

饋 以數倭戶丁口 又審倭人侵占公私田之形以啓.

30) , . 7(1501) 22(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年 正月 辛未 日條｢ ｣

· ·兵曹判書李季仝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 海｢

東諸國紀 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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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7(1501) 22(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年 正月 辛未 日條｢ ｣

· ·兵曹判書李季仝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 海｢

東諸國紀 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

32) , . . [ ] : [ ], [17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卷末條｢ ｣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喩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閤下之尊…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槪奉呈 성종(1473, 4)成化九 年九月初二日啓.

33) , . . [ ] : [ ], [17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世紀初 推定 卷末條｢ ｣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喩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閤下之尊…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槪奉呈 성종(1473, 4)成化九 年九月初二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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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시료 채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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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분류판
중복분류판 계 비고

대장판 보유판

78,498 2,742 18 81,258 년1915

78,498 2,742 110 81,350 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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